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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들에 집중 ( 권고 2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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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의지를 자기 것으로 삼는 악]b  

1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낙원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된다”  창세 2:16- 17 

2아담이 순종을 거스르지 않았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동산에 있었던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3그런데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자랑하는 바로 그 사람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는 것입니다.4결국, 악마의 

꾐에 빠져 계명을 거슬렀기 때문에, 먹은 것이 그에게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3. 완전한 순종] 

1주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그리고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루카 9,24 

3자기 장상의 손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 

영혼과] 자기 몸을 잃는 사람입니다. 4그리고 장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 자신이 알고, 또 하는 

일이 선한 것이라면, 그가 행하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참된 순종입니다.  

5그리고 아랫 사람은 장상이 자신에게 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영혼에 더 좋고 더 유익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을 때라도, 기꺼이 자기 것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장상이 명한 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힘쓸 것입니다. 6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과 이웃을 흡족케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순종이 됩니다.1 베드로  1,22 

7그러나 만약 장상이 아랫사람에게 그의 영혼에 거스르는 어떤 것을 하도록 명한다면, 그 장상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를 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8그리고 만일 이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느님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1 요한 3,15  1 요한 3,16  9왜냐하면 자기 형제 들과 

헤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핍박을 견디는 이가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요한 15,13 을 내놓기에 

완전한 순종에 참으로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0사실, 자기 장상들이 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본다는 핑계로, 뒤를 돌아다 보며루카 9,62 “토해낸”  잠언 26,11자기 의지로 되돌아가는 수도자들이 많습니다. 

11이들은 살인자들이며 또한 자기들의 악한 표양으로 많은 영혼을 잃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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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 

+  오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권고 2를 묵상할 때,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 재속프란치스칸으로서의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순명”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신의 

의지를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회칙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까? 

-- 나의 합법적인 상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입니까? 

+ 오소서, 성령이시여! 제가 권고 3을 묵상할 때,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 

-- 순명은 단순함과 겸손함과 어떻게 연관됩니까? 

-- 올바르게 형성된 양심을 지니기 위해 추구해야 할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를 버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